
배출권거래제, 잡음 끊이지 않는다!
이의신청 243사로 46.3% 달해 … 검토 후 2월 초까지 수용여부 결정

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의 절반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2014년 12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사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

46.3%에 달하는 243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.

정부는 이의신청을 검토해 2월 초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

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기

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배출권 거래제 이의신청 내용은 할당신청 누락, 할당신청 후 할당 누락 등으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과 소

량배출사업자의 추가반영에 대한 요청이었다.

증빙이 부족해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을 사전 할당받지 못한 기업들은 할당량 재검토요청을 하기도 했

으며, 기존시설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배출권 증량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아울러 할당량 배정 기준연도인 2011-2013년 사고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거나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인

2015-2017년에 감축여력이 부족한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.

환경부 관계자는 “배출권 할당량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

통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”며 “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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